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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▲꽃꽃비비 내내리리는는 11공공단단 && 꽃꽃대대궐궐 원원광광대대 교교정정
1공단 벚꽃길은 출퇴근 시간 오가는 차량이 많아 가장

눈에 띄는 명소이자 익산에서 가장 먼저 화사한 꽃망울
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. 특히 공단 내 사잇길 벚

꽃의 꽃망울은 보다 크고 화사하다. 또 가지를 축 늘어
뜨리고 있는 모습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유려함 그 자체
다.
원광대학교 교정의 봉황각 앞 터널을 이룬 벚꽃길과

일렁이는 꽃잎 물결을 따라 걷다 보
면 환상의 나라에 온 듯한 착각에 빠
진다. 벚꽃 나무 아래로 더해진 보랏
빛 꽃잔디도 그 색깔과 향기로 시선
과 발길을 붙잡는다. 벚꽃과 꽃잔디
의 뒤를 이어 피는 붉은 철쭉의 화려
함도 눈여겨볼만하다.

▲▲우우리리동동네네 명명소소 배배산산공공원원 && 봄봄꽃꽃
힐힐링링 함함벽벽정정
벚꽃나무가 즐비한 배산공원 가는

길목은 산책하기 좋은 곳 중에 하나
다. 소나무 숲과 바위들이 잘 어우러
진 배산은 나서기 번거로운 사람들
도 자연스럽게 오가며 벚꽃을 즐길
수 있다.
익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보석박

물관 옆에 자리 잡은 함벽정은 벚꽃
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막상
누각에 올라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
바라보면 저수지 위로 떨어지는 벚
꽃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.
함벽정을 내려와 저수지 수문 건너
편 언덕으로 오르면 울창한 소나무

숲길 산책로와 조각공원도 만나볼 수 있다.

▲▲꽃꽃향향기기 가가득득 왕왕궁궁리리 유유적적 && 강강바바람람 꽃꽃바바람람 만만경경강강
둑둑
왕궁리 유적에서는 벚꽃도 보고 백제역사도 체험해 볼

수 있다. 이곳의 벚나무들은 유난히 크고 웅장하다. 들판
에 있어 다른 곳의 벚꽃보다 피는 시기는 좀 늦지만 홑
벚꽃이 아닌 겹벚꽃이어서 늦는 만큼 더 풍성하다. 꽃
감상이 질릴 때쯤 바로 옆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들러 역
사와 전통문화를 즐기며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
구의 자부심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.
만경강 둑에서는 산책과 자전거를 달리며 벚꽃을 즐길

수 있다. 만경강과 어우러진 꽃길은 춘포 용연 배수장에
서 오산 신지 배수장까지 익산지역만 약 20km에 달한다.
봄이면 만경강 둑길은 벚나무와 함께 산수유 꽃으로 물
들고 산딸나무, 배롱나무 등이 연초록빛을 더해 사람들
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.

▲▲팔팔봉봉동동 벚벚꽃꽃터터널널 && 숭숭림림사사 벚벚꽃꽃길길
숭림사 사거리에서 시작해 웅포 소재지 방향으로 뻗어

있는 웅포 벚꽃길은 도로 양옆으로 핀 벚꽃이 어우러져
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흐드
러지게 핀 꽃망울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.
서둘러 찾아온 봄에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, 꽃 피자 곧

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 벚꽃 잎이 바람결에 흩날리게
될지도 모른다. 이번 주말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 산책
과 축제를 만끽하며 알찬 봄꽃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
떨까. /익산=장인천 기자

설레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는 누가 뭐래도 벚꽃. 올해도 어

김없이 봄이 몰고 온 벚꽃의 향연은 이달부터 익산에 펼쳐질 전망

이다. 활짝 만개한 꽃망울부터 새색시처럼 수줍게 피어나 고이 숨

어든풍경까지익산구석구석봄기운이만연한벚꽃명소를소개한

다.

활짝 만개한 꽃망울부터

수줍게 피어나 숨어든 풍경까지

1공단내사잇길벚꽃꽂망울‘화사’

왕궁리유적에서벚꽃감상과함께

백제의역사·문화체험즐기는것도

구석구석‘봄기운만연’

왕궁리 유적에 활짝 핀 벚꽃


